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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20년 9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9. 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국토부, 유휴 여객기 화물수송 확대 개조작업 승인 

 - 제작사 개조절차 따라 적합성·안전성 검증…항공사 수익성 개선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-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

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*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

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(‘20.8.20)한 것에 대하여 개조작업(‘20.8.24~9.1)에

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.

* 대한항공에서 여객기(B777-300ER, 1대)를 화물수송 용도로 개조작업 신청(8.20)

ㅇ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

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*하는 수리개조

사항이다.

ㅇ 제작사(보잉사)의 기술검토**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처

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(서울지방항공청)이 수리

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승인하였다.

* 수리개조 내용 : 객실 좌석 제거(비즈니스 42석, 이코노미 227석), 기내 전기

배선 제거,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 개조

** 해외사례 : 외국 항공사(브리티시항공, 에어캐나다, 에미레이트항공 등)에서도

제작사 기술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하여 화물을 수송 중에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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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

약 10.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여 항공사 수익성에

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,

* (B777-300ER 기준) 기존 : 22톤(하부 화물칸) → 수리개조 후 : 32.8톤

ㅇ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(LCC)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

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(가이드라인)에 근거하여 적극 지원

할 방침이다.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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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여객기 수리개조 위치 및 개조 후 화물 탑재 모습

□ 기내 수리개조 위치

ㅇ B777-300ER 항공기 객실 좌석 제거(비즈니스ㆍ이코노미 269석),

전기배선 제거,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 개조

□ 개조 후, 객실 바닥에 화물 적재 예시

객실 내 좌석 등 제거 객실 내 화물 적재모습(해외사례)


